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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자아존
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
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가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0차(2015년) 자료의 30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분석과 다집단 경로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의 자아존중감
은 진로성숙도(=.519,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
=.247,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때 자녀의 진로성숙도(=-.086, p>.05)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집단 경로분석 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크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아존중
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s and parent's self-esteem relates to children's career
maturity.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d how their influences would differ depending on gender. Data from 302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4, 5, and 6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year survey (2015) were analyzed to 
verify structural relationships including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elf-esteem (=.519,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their career maturity as well as their father's
(=.247, p<.01). However, mother's self-esteem (=-.086, p>.05)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self-esteem. Second, the results of the multi-group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s among relationships. This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educational and counseling support 
to increase children's and father's self-esteem. 

Keywords : Children’s self-esteem, Mother’s self-esteem, Father’s self-esteem, Career maturity, Multip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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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은 발달 단계별로 요구되는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1, 2 재인용].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는 것은 발달 단계
별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

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진로와 관련된 긍
정적인 태도를 계발시키는 학습자는 진로 관련 정보를 

모으는 능력과 합리적인 진로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방

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5], 진로탐색의 실제적인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3, 6]. 특히,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7], 
수업참여[8], 학교생활만족도[9], 학교생활적응[10-11] 
등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진로

성숙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14].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

이 있다. 첫째,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 변인이 많은 
영향[15-16]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모의 자아존
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둘째,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 연구들 또한 대다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부모라는 통

합 변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녀 발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 셋째, 초등학교 시기의 진
로성숙도 또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들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자아

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17, 18 재인용], 사회, 가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기초
하여 형성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19]. 자
아존중감은 인간 기능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20]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친다([18, 21-22]. 많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에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 있어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인지 

전략을 사용하며, 어려운 과제 상황에서 더 많은 지속성
을 보인다[23-24]. 특히,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
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 보

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성이 있다[25]. 또한 높
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

신감을 갖고 있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
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으며 실패에 매우 민

감하다[26-27]. 이와 같은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
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8].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

인의 심리적 변인으로[11], 많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9-3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또한 자아
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밝

히고 있다[3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34]. 이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
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 보다 진로 탐색 및 계

획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35].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진로와 관련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하도록 동기화시키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참여하는데 원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36].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학업
적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학업적 열망이 높을 뿐 아니
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기 때문에[37-39] 진로 
탐색 및 계획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

다.
부모의 특성은 자녀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40-41]. 부모의 온화성, 자녀와의 애착 수준, 자율성 지
지 등은 자녀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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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특히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은 부모의 교육 수
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다 자녀의 진로 발달에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부모의 양육 방식 또
한 자녀의 진로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권
위 있는 양육 방식은 자녀의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43].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이와 같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다[44-45]. 높
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어머니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을 

사용할 뿐 아니라[46]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으
며,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경향성이 있다[47]. 아버
지의 자아존중감 또한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45, 48]. 아버지
는 자녀 발달에 어머니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9-50]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 간 관계에 

집중하였다[51].
또한, 진로성숙도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2-5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준을 보
이는 진로성숙도에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서도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

동 및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한 대다수 연구들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녀 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째,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진로 발달 간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

에 집중한 것과 달리,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행동 
발달에 어머니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49-50]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들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집중한 것과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진로 탐색 및 인식의 시작기인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진로 발달 초기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

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
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신의 자아존중감
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

기가 다른지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에 기초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
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한다.
2)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분석과 다집단 경로분석 방법

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
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
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

회복지연구소 주관으로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0차(2015
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이며, 전국 지역
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표집 되었다는 장점이 있

다[54]. 본 연구에서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 중 가구원용의 부모 응답 자료
와 아동 부가조사 자료의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응
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응답 
자료가 있는 30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가설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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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가설1: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연구 도구

2.4.1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10차) 아동 부가조사의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13문항 중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확
인된 1문항(‘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
란다’)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가 적
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
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
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55].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5로 확인되었다.

2.4.2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복지패널(10차) 가구원용 자료의 정신건강 측정 문항 중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것
으로 확인된 1문항(‘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
으면 좋겠다.’)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응답 방식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
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55]. 문항내
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어머니 .79, 아버지 
.80으로 확인되었다.

2.4.3 자녀의 진로성숙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10차) 아동 부가조사의 아동의 진로
성숙도를 측정하는 2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
하였다[55].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5로 확인되었다.

2.5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인 한국복지패널 10차(2015년) 
자료는 국가통계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의 자료 사용 신청 및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
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측
정학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
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와 정규
성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변인 간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
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분석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
조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기초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집중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

다. 구조모형 분석은 최대우도법에 기초하였으며, 모형

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 ,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증분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0 이상, 절대적합지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 이하 일 때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56-57]. 1요
인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는 문항 묶기를 

활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58]. 다섯째, 다집단 경로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

을 하였다. 동일성 모형 간 적합도 차이 검증을 위해   
차이 검증, CFI 차이 검증, RMSEA 차이 검증을 실시하
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의 기준과 달리, 모형 간 적합
도 차이 검증 시에는 CFI 차이 검증은 적합도 지수 차이
가 .01 이상, RMSEA 차이 검증은 적합도 지수 차이가 
.015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모형 간 동일성이 성립한다
고 볼 수 있다[59-60].  

3.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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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자녀와 부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143명(47.4%), 여아 159명
(52.6%), 학년은 4학년 97명(32.1%), 5학년 104명
(34.4%), 6학년 101명(33.4%)이다. 어머니의 출생년도
는 1960년대생 36명(11.9%), 1970년대생 252명
(83.4%), 1980년대생 14명(4.6%), 아버지의 출생년도는 
1950년대생 4명(1.3%), 1960년대생 90명(29.8%), 1970
년대생 201명(66.6%), 1980년대생 7명(2.3%)이다. 어머
니의 근로 유형은 임금근로자 146명(48.3%), 자영업, 고
용주 12명(4.0%), 무급가족종사자 11명(3.6%), 미취업
자 133명(44.0%)이며, 아버지의 근로 유형은 임금근로
자 221명(73.2%), 자영업, 고용주 68명(22.5%), 미취업
자 13명(4.3%)이다. 균등화된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60% 이상인 일반가구 276가구(91.4%), 60% 미만인 저
소득가구 26가구(8.6%)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2)

Variables Category n %

Children’s sex
male 143 47.4

female 159 52.6

Children’s grade
4 97 32.1
5 104 34.4
6 101 33.4

Mother’s 
birth year

1960-1969 36 11.9 
1970-1979 252 83.4 
1980-1989 14 4.6 

Father’s 
birth year

1950-1959 4 1.3 
1960-1969 90 29.8 
1970-1979 201 66.6 
1980-1989 7 2.3 

Mother’s 
working type

paid-employed 146 48.3
Self-employed 12 4.0

non paid-employed 11 3.6
non-employed 133 44.0

Father’s 
working type

paid-employed 221 73.2
Self-employed 68 22.5
non-employed 13 4.3

Income class by 
equivalence scale

non low-income 
house hold 276 91.4

low-income 
house hold 26 8.6

3.2 기술통계

모수 추정 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변인의 정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규성 가
정이 전제되는지 확인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 3, 
첨도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1]. 

측정변인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과는 대체로 정적 상관의 패턴을 보였지만 상관계

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정적 상관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

적 상관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 모두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정적 상관의 패턴이 

나타났다.

3.3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df=45, N=302)=57.230, p>.05, TLI=.990, CFI=.993, 
RMSEA=.030(90% 신뢰구간=.000∼.051), SRMR=.036
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 관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측정모형이 집중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보했는지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부하량의 표준
화 계수값이 모두 수용 가능한 지수인 .5이상으로 확인
되었으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수용 가능한 지수인 .5이상, 합성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 또한 수용가능한 지수인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
다. 측정모형의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모두 AVE 값이 큰 것으로 확인
되어 변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62-65].

3.4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
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 (df=45, N=302)=57.230, p>.05, 
TLI=.990, CFI=.993, RMSEA=.030(90% 신뢰구간
=.000∼.051), SRMR=.036로 확인되어 타당한 모형이라
고 판단하였다. 본 모형은 진로성숙도 변량의 33.1% 설
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보면,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086)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241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matrix,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3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98** 1 　 　 　 　 　 　 　 　 　 　

3 .681** .680** 1 　 　 　 　 　 　 　 　 　

4 .096 .109 .107 1 　 　 　 　 　 　 　 　

5 .119* .118* .145* .667** 1 　 　 　 　 　 　 　

6 -.026 -.021 -.010 .569** .588** 1 　 　 　 　 　 　

7 .142* .156** .073 .574** .450** .366** 1 　 　 　 　 　

8 .141* .089 .078 .442** .530** .332** .660** 1 　 　 　 　

9 -.012 .032 -.038 .436** .389** .522** .594** .603** 1 　 　 　

10 .372** .324** .287** .089 .132* .063 .170** .174** .156** 1 　 　

11 .378** .385** .396** .156** .103 .062 .157** .147* .131* .512** 1 　

12 .403** .380** .381** .101 .121* .014 .194** .180** .169** .629** .720** 1
M 3.29 3.32 3.23 3.25 3.18 3.53 3.23 3.25 3.49 3.36 3.11 3.23 
SD .45 .46 .49 .44 .48 .34 .48 .48 .37 .43 .44 .42 
Sk -.28 -.57 -.39 -.45 -.65 -.96 -.53 -.64 -.96 -.15 .04 .01 
Ku -.30 .71 .68 .60 1.29 1.11 .44 .52 1.13 -.76 .02 -.69 

* p<.05, ** p<.01, *** p<.001
1: Children’s self-esteem(1), 2: Children’s self-esteem(2), 3: Children’s self-esteem(3), 4: Mother’s self-esteem(1), 5: Mother’s self-esteem(2), 6: Mother’s 
self-esteem(3), 7: Father’s self-esteem(1), 8: Father’s self-esteem(2), 9: Father’s self-esteem(3), 10: Children’s career maturity(1), 11: Children’s career 
maturity(1), 12: Children’s career maturity(3)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302)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 AVE CR

Mother’s self-esteem
Mother’s self-esteem(1) 1.00 .80 

.90 .97Mother’s self-esteem(2) 1.12 .09 13.17*** .84 
Mother’s self-esteem(3) .66 .06 12.12*** .70 

Father’s self-esteem
 Father’s self-esteem(1) 1.00 .80 

.89 .96 Father’s self-esteem(2) 1.04 .08 13.41*** .82 
 Father’s self-esteem(3) .73 .06 12.90*** .75 

Children’s self-esteem 
Children’s self-esteem (1) 1.00 .84 

.91 .97Children’s self-esteem (2) 1.02 .07 15.58*** .83 
Children’s self-esteem (3) 1.05 .07 15.31*** .82 

Children’s career maturity
Children’s career maturitye(1) 1.00 .69 

.91 .97Children’s career maturity(2) 1.19 .10 12.05*** .79 
Children’s career maturity(3) 1.31 .11 12.53*** .91 

* p<.05, ** p<.01, *** p<.001

자녀의 진로성숙도(=.247)에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자아존

중감 또한 자신의 진로성숙도(=.519)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5 다집단 경로분석

초등학교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크기가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경로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이 성립하는지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 남아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

(df=45, N=143)=55.057, p>.05, TLI=.982, CFI=.988, 

RMSEA=.040, SRMR=.053, 여아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

(df=45, N=159)=46.968, p>.05, TLI=.997, CFI=.998, 
RMSEA=.017, SRMR=.037로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남아와 여아를 합친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df=90, N=302)=102.030, p>.05, TLI=.990, 
CFI=.993, RMSEA=.021, SRMR=.053으로 모형 적합도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동일성이 수용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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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든 요인계수가 남아와 여아 집단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완전측정동일성모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값 차이가 없었으며[ 11.976(p>.05)], TLI
와 RMSEA 값 차이(TLI=-.002, RMSEA=.002) 또
한 없기 때문에 완전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경로계수의 크기

가 동일하다고 전제한 구조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값 차이가 없었으며[ 1.844(p>.05)], TLI와 
RMSEA 값 차이(TLI=.001, RMSEA=-.001) 또한 
없기 때문에 구조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아와 여아 집단 간에 어머니, 아버지, 자신의 자
아존중감이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차

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4.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 df TLI CFI SRMR RMSEA
(90% CI)

Configural 
invariance 102.030 90 990 .993 .053 .021(.000∼.039)

Full metric 
invariance 114.006 98 .988 .991 .053 .023(.000∼.040)

Structural 
invariance 115.850 101 .989 .992 .054 .022(.000∼.039)

* p<.05, ** p<.01, *** p<.001

Table 5.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Sons Daughters

  
b  b 

Mother’s self-esteem→

Children’s career 
maturity

-.056 -.063 -.116 -.144 .185 1

Father’s self-esteem→

Children’s career 
maturity

.184* .223 .218* .298 .066 1

Children’s self-esteem→

Children’s career 
maturity

.352*** .434 .475*** .568 1.724 1

all strains 1.844 3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

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
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신의 자아존중감
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

기가 다른지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분석과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24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12-14]. 진
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발달 단계별로 요구되는 진로발

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1, 2 재인
용], 초등학교 시기에 요구되는 진로발달과업으로 계획
성, 자기이해, 직업세계인식, 진로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6-6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

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26-27] 더 많은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자
신에 대한 이해 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

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
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탐색 활

동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자
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버지는 
자녀 발달에 어머니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9-50].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온정적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5, 48]. 특히 본 연
구의 표집 대상의 특징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버지와의 대화 및 활

동 속에서 자녀의 진로 탐색 및 인식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부모 지원프로
그램은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학

업능력[68-69]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많은 연구
들은 대체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의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통제되었

을 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난 이유가 직업과 관련된 진로성숙도 변인의 특성 때

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때문인지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

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화 될 수 있는 결과인지 확인
하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결과, 자녀의 성

별에 따른 자신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학교 고학년의 경우 남아와 여아와 관계없이 자신과 부

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유

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동일한 크기의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들이 중·고등학생,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아존중감뿐 아니라 어

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경험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자
신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진로성

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또
한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
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의 영

향력이 통제되었을 때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
로성숙도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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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성
숙도 향상을 위한 학문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에 기초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 탐색 및 인식의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

상으로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을 검증하였는데, 자
녀 및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매개하

는 변인을 중심으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추

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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